
제 31 회 한일・일한포럼 공동성명 
 

2023 년 9 월 1 일 서울 

 

제 31 회 한일포럼은 2023 년 8 월 30 일부터 9 월 1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올 해 한일포럼은 한일관계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이 성사되어 12 년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동안 중단되었던 협력이 

재개되었다. 한일 정상은 5 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며, 양국이 과거를 

기억하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임을 확인하였다.  

 

2 년 뒤 2025 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 주년이 되는 해이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 

이 기념할만한 해를 맞이하며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기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을 

발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일 

국교정상화 60 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 미래비전을 그리기를 

기대한다.  

 

한일 협력의 복원, 양국 국민간 호감도 및 친밀감 증대, 상호방문자의 증가 등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방류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 흐름의 원활한 추진 

및 한일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가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지지한다. 한일은 그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에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대립의 격화, 경제억압을 

포함한 국제경제질서의 동요 등 국제정치의 현실과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간 대화채널을 폭넓게 제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 경제•안보, 산업•과학•기술 분야 등의 2+2 정부간 고위정책대화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미일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시작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 자유공정무역, 첨단기술교류, 공급망, 개발협력, 사이버안전 및 위조정보대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 역할분담이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한일 

공동 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의 논의, 형성, 채택, 확산 과정에서 한일의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다. 

바이오, AI, 기후변화, 양자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과제를 확대하고, 인적교류 

또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한일관계의 미래 기반인 차세대 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에서 학점을 인정받고 인턴•취업으로 연계하는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한일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물 소재지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련 자료 상호 

전시를 추진하고,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에 양국 정상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2030 부산 엑스포 공동 플랫폼 구성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부산과 간사이를 연계하는 한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상호이익(win-win)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1 회 한일・일한포럼 참가자를 대표하여  

한국측 의장 

유명환 

일본측 의장 

오코노기 마사오 

 


